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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ublic awareness of landslide and check dams in 

2015-2020 using the big data platform ‘Hyean’ and to confirm the utilization of this platform in disaster 

prevention areas. Method: The total amount, number of detection by period by media, and affirmative and 

negative trends of a search for ‘landslide’ and ‘check dam’ in 2015-2020 were analyzed using a keyword 

search of ‘Hyean.’ Result: There is significant lack of public awareness of check dam compared to 

landslide, and the trend is more noticeable in the conspicuous gap of data amount between the news and 

SNS media. The number and the timing of the search for ‘landslide’ coincided with the actual occurrence 

of landslide, while the detection of ‘check dam’ was less related to it. Relatively affirmative preception for 

the check dam is inferred, but it was difficult to confirm accurate statistical affirmative and negative 

trends in the disaster prevention field using ‘Hyean.’ Conclusion: Unlike the experts who expect positive 

public awareness of check dam, the statistic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wareness of the check dam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landslide was extremely low. Active promotion of erosion control 

projects should be carried out first, and a balanced sample survey should accompany online and periodic 

field surveys. Since there is a limit to grasping the effective perception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area using ‘Hyean’, it should be very cautious to establish local/governmental policies u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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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을 사용하여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산사태와 사방댐

에 대한 언론 및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고 방재 분야에서 ‘혜안’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

구방법: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의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여 2015~2020년의 ‘산사태’와 ‘사방댐’에 대한 

검색 총량 및 시기에 따른 매체별 검색어 출현 횟수, 그리고 긍·부정 추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산사

태에 비해 사방댐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부족하며, 사방댐에 대한 언론보도와 트위터 및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인식 수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나타난다. 산사태의 실제 발생 시기에 따라 극명하게 

관심이 나타나는 ‘산사태’와 달리 ‘사방댐’에 대한 자료는 산사태의 실제 발생 시기와 시기적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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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사방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추되지만 ‘혜안’으로는 재난 방지책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긍·부정 인식 확인이 어렵다. 결론: 전문

가들이 사방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산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으로서의 사방댐에 대한 대중인식은 매우 저조하므

로 사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다양한 SNS 플랫폼에 대해 추가적인 빅데이터 조사와 함께 방

재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설문조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혜안’을 사용한 방재 분야의 효과적

인 인식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지자체/정부적 정책 수립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핵심용어: 빅데이터, 사방댐, 산사태, 대중인식, 사방사업

서 론

산사태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주요 산지토사재해 중 하나로 주로 장마, 태풍 등 6~10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는 피해 면적 69ha, 사망자 16명을 포함하여 인명피

해 67명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54일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 면적 1,343ha, 

인명피해 50명이 발생하는 등 산사태 피해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SI, 2014; NIFoS, 2020). 

우리나라는 산사태 등의 산지토사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으로 발생한 토사의 유출을 조절하여 산림유역 하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국내외 여러 연구(Lee et 

al., 2007; Bernard et al., 2019)에서는 사방사업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토사재해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

함을 보고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방댐은 산사태와 토석류 등 산지토사재해로부터 유역 하류의 민가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방구조물이다(KFS, 2015). 사방댐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751개가 설치되어 이

전 10년간 연평균 481개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KFS, 2005-2021). 

그러나 사방사업의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사방사업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NIFoS 

(2018)에서는 529개 사방사업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유형이 그중 51%에 불과하며,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뿐 아니라 파급력이 큰 TV 언론사의 보도기사에도 사방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비친화적 시공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Ryu et al.(2018)에 따르면, 사방사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369명의 피실험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방사업을 안다고 응답한 인원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들은 사방분야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언론과 대중의 무관심 등 사방사업에 대한 인식을 

짐작하게 해주지만, 조사된 표본집단이 작아 대중의 대표 인식 및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 방

법으로 전국민적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적·재정적 제한이 있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대중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언론보도나 SNS 매체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

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Lim, 2020; Kim et al., 2018; Kim et al., 2020; Yoo, 2020). 그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혜안’은 대중의 인식을 매체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에 용이하여 공공분야 정책 수립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MOIS, 2015).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지만, ‘혜안’ 플

랫폼은 언론 및 텍스트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공공분야 

정책을 제안·검토하기에 효과적이다. ‘혜안’에 따르면, ‘혜안’을 이용한 대표사례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흐름 및 위험분석

(2014년), 은평구청 홈페이지 분석 및 산림청 휴양림 이용고객 이용 형태와 의견분석(2015년), 그리고 강원도 수난사고 분석

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상담내역 분석(2016년) 등이 있다(MO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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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와 사방사업,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방댐에 대한 대중의 관심 및 인식 수준과 긍정 및 부

정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혜안’의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여 2015~2020년에 나타난 ‘산사태’와 ‘사방댐’에 대한 소셜 

분석 데이터를 매체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방댐 및 방재 관련 인식 조사에서의 ‘혜안’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산사태 및 사방댐 현황 분석

‘혜안’을 사용하여 산사태와 사방댐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2015~2020년의 산사태 발생에 따른 피

해와 사방댐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산사태 정보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통계와 

2015~2020년의 임업 통계 연보에 집계된 사방댐 실적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월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시기별 검색어에 따

른 검출 추이를 해석하였다. 

‘혜안’을 사용한 빅데이터 분석

‘혜안’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혜안’(www.insight.go.kr)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수집·저장 및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활용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혜안’은 웹소셜 데이터 등을 활용한 분석 서비스, 각 부처 및 지자체 업무의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한 데

이터 저장소, 분석 도구 등의 분석환경을 제공한다. ‘혜안’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으

나 최신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결과를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예산 및 업무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혜안’은 2015년 도입된 이후 축적된 자료만 분석 가능하며, 임업 통계 연보에서는 2020년까지의 사방사업 실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및 사방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혜안’의 키워드 분석을 활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검색어에 따른 검색 총량 및 검색어 출현 횟수

검색 총량은 검색되는 언론 및 SNS의 총량에 연관되므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 정도와 관심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검색어별로 검색 총량을 키워드별로 분석·비교하여 해당 검색어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검색어는 ‘산사태’와 사방사업을 대표하는 ‘사방댐’을 검색어로 선정하여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연관 키워

드와 검색어 출현 횟수는 매체별(언론 – 뉴스 / SNS – 블로그, 트위터), 시기별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구분 결과는 산사태 발

생 및 사방댐 설치 현황과 비교하였다. 

긍·부정 키워드 분석

검색어로 사용한 ‘산사태’와 ‘사방댐’에 대한 긍·부정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각 검색어에 대한 긍·부정, 중립 비율과 주요 

상위 10개 긍·부정 키워드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주요 연관 키워드를 전체와 시기에 따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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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고찰

산사태 피해 통계 및 사방댐 설치 현황 분석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월별 전국 산사태 피해는 Table 1과 같다(KFS, 2022). 2015년에는 산사태 발생 기록

이 없으며, 2016년 10월에 53ha, 2017년 7월에 94ha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2018년 8월과 10월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어 총 

56ha의 피해 면적이 나타났고, 2019년 10월에 154ha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해 7~9월에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총 산사태 피해 면적은 1,343ha, 사상자는 9명으로 역대 3위의 산사태 피해 

규모를 기록하였다(NIFoS, 2020).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사방댐 설치 현황은 Table 1과 같다(KFS, 2005-2021). 2011년에 발생한 우면산 산사

태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증가했던 사방댐 설치 개소 수가 2015~2020년 사이에는 산사태 발생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연간 

사방댐 설치 개소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 Annual landslide-damaged area with casualties and number of check dam instal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5-2020

Year Landslide-damaged area (ha) Casualties (deaths)
Check dam installation

Annual number Cumulative total

2015 - 0 946 9,724

2016 54 0 873 10,597

2017 94 2 738 11,335

2018 56 0 533 11,868

2019 155.96 3 424 12,292

2020 1,343.20 9 356 12,648

‘혜안’을 사용한 빅데이터 분석

검색 총량 및 검색어 출현 횟수 분석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산사태’ 검색어에 따른 검색 총량은 총 174,081건인 반면, ‘사방댐’ 검색어에 따른 총 검색 총

량은 6,399건으로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 사방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관심이 산사태에 비해 확연히 낮음을 보였다. 산사

태는 인명 및 재산피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대중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검색 총량 또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1) 매체별 검색어 출현 횟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사태’에 대하여 매체별로 나타나는 검색어 출현 횟수는 뉴스 53.1%, 블로그 4.1%, 트위터 

42.7%의 비율로 나타나 블로그에 비해 뉴스와 트위터의 비율이 높다(Fig. 1a). 트위터는 모바일에 기초하여 단방향성 정보 

생산과 RT를 통한 빠른 전파력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속보성은 재난 상황에서 잘 드러나므로 산사태 발생 시에 산

사태에 관한 트위터의 검출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Chang et al., 2011; Jo et al., 2012; Kim et al., 2014).

각 매체별로 주요 연관키워드를 정리한 것은 Table 2와 같다. 뉴스와 블로그에서는 주요 연관 키워드로 ‘사방사업’ 및 ‘사

방댐’이 상위에 존재하는 반면, 트위터의 경우엔 뉴스나 블로그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상이변’이나 ‘행동요령’과 같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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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는 언론에서는 산사태 피해와 예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지만, 트위터를 통해 공유되는 대중의 관

심사는 주로 산사태 발생 원인이나 행동요령 등 개인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방댐과 같은 직접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 Keyword ‘landslide’

(b) Keyword ‘check dam’

Fig. 1. The pi digram and time series graph of number of detection according to media in 2015-2020

Table 2. Top 10 relevant keywords for 'landslide' by media

순서 뉴스 블로그 트위터

1 산림청 집중호우 기상이변

2 사방사업 산림청 집중호우

3 산림재해 산림재해 영상공모전 개최

4 집중호우 사방사업 위험성

5 사방댐 인명피해 인식증진

6 인명피해 사방댐 행동요령

7 유관기관 주민들 카드뉴스

8 계류보전 기후변화 발생지역

9 재산피해 최소화 빗방울

10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자연재해 전조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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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방댐’에 대하여 매체별로 나타나는 검색어 출현 횟수는 뉴스 82.0%, 블로그 13.7%, 트위터 

4.3%의 비율로 나타난다(Fig. 1b). 그러나 ‘사방댐’을 포함하는 뉴스의 검색어 출현 횟수는 ‘산사태’로 검색된 뉴스의 검색

어 출현 횟수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각각에 대하여 주요 연관키워드를 정리한 것은 Table 3과 같

다. 모든 매체에서 ‘사방댐’의 주요 연관키워드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산사태’ 및 ‘산림재해’인 것으로 나타나 거의 항

상 함께 언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로그와 뉴스의 상위 연관키워드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블로그가 대부분 정보전달 위주의 글이거나 기존의 언론보

도를 재생산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블로그 글 중 일부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정보전달을 목적으

로 사방댐을 언급한 경우가 있어 뉴스와는 다르게 ‘물놀이’, ‘사람들’, ‘등산로’와 같은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이런 경우 단순

히 사방댐의 위치만을 공유한 사례로, 사방댐의 재해 저감 기능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트위터의 경우 ‘kohUFi8FWF’, ‘태풍발생시’, 그리고 ‘산림지식’은 산림청 출처의 사방댐 관련 홍보게시물로써, 홍보 효

과를 위해 여러번 리트윗되어 상위 주요 연관키워드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키워드가 산림청의 정보전

달 또는 홍보게시물에서 기인하여 대중의 직접적인 관심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인식 수준 자체가 매우 낮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Table 3. Top 10 relevant keywords for 'check dam' by media 

순서 뉴스 블로그 트위터

1 산사태 산사태 산림재해

2 사방사업 사방사업 kohUFi8FWF*

3 산림재해 계류보전 태풍발생시

4 계류보전 산림재해 산림지식

5 집중호우 물놀이 산사태

6 토석류 집중호우 사방사업

7 산림청 사람들 계류보전

8 농경지 등산로 토석류_방재댐

9 최소화 시설물 인명피해

10 사업비 이정표 명덕리

*kohUFi8FWF : 산림청 트위터 주소의 일부

(2) 시기별 검색어 출현 횟수; 실제 산사태의 발생 시기와의 비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검색어 ‘산사태’와 ‘사방댐’ 에 대한 각 매체의 월별 검색어 출현 횟수는 Fig. 1과 같다. ‘산사태’ 

검색어 출현 횟수는 매년 산사태가 대부분 발생하는 7~8월 무렵에 연중 최대를 보이지만, 가을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한 2016년 9~10월과 2019년 9~10월에 예외적으로 검색어 출현 횟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방

댐은 시기별로 급격한 검색어 출현 횟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매체별로는 시기에 따른 경향의 차이가 나타난다. 

검색어 ‘산사태’에 대한 매체별 시기에 따른 검색어 출현 횟수와 주요 연관 키워드를 검토한 결과, 뉴스와 블로그의 경우에

는 대체로 산사태의 피해 정도와 검색어 출현 횟수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예시로 분석 기간 중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0년 7~9월에는 뉴스 검색어 출현 횟수가 동일시기 다른 년도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가을 태풍이 



KOSDI 693

Sohee Park et al. | A Study on Public Awareness of Landslide and Check Dam Using the Big Data Platform 'Hyean' 

발생했던 시기(2016년, 2019년 9~10월)에는 검색어 출현 횟수가 같은 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외

에도 2016년 4월에 발생한 일본 지진 산사태 (2016.04)와 같이 외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검색어 출현 횟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트위터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및 해외(2016.01 중국)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높은 검색어 출현 횟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트위터의 검색어 출현 횟수는 뉴스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적은 숫자로 나타났으나, 예외적으로 태풍이나 

지진(2018년 8월 태풍 ‘솔릭’/ 2016년 10월 태풍 ‘차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시기

에는 산사태 피해 면적이 특별히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태풍이나 지진에 대한 재난 상황 전파와 이차적인 산사태 피해에 

대한 우려가 RT를 통해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트위터가 가지는 속보성과 정보 생산 및 전

달의 단순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Chang et al., 2011). 그에 비해 뉴스는 주로 실제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의 사실적인 규모

에 대해 보도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트위터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검색어 출현 횟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색어 ‘사방댐’에 대한 매체별 시기에 따른 검색어 출현 횟수와 주요 연관키워드를 검토한 결과, 뉴스의 경우 산사태 피해

가 발생한 달의 자료 검색어 출현 횟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산사태’ 키워드에 비해 그 경향이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난다. 산사태 피해가 최고조였던 2020년에는 최대 검색어 출현 횟수가 나타났고, 뉴스의 검색어의 연중 출현 횟수는 

1~3월과 5~7월에 연중 최대를 보인다. 이는 연초에 예산 편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기 전 홍수에 의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해 사방댐 준공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로 산사태가 주로 발생하는 

8월부터 산사태 피해가 집계되는 10월까지는 오히려 검색어 출현 횟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다만, 이례적으로 2020년에

는 8월과 10월에 높은 검색어 출현 횟수를 보였다. 이는 2020년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대규모 산사태 피해로 인해 사방

사업 및 사방댐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블로그의 경우, 1년 중 여름에 검색어 출현 횟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사태가 주로 발생하는 7~8월보다는 강우 이전

인 4~6월에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5년 전반에 걸쳐,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

지 비교적 높은 검색어 출현 횟수를 보였다. 오히려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던 2020년에는 거의 자료가 검출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 산사태 발생에 따른 분명한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과 인식이 반영된다고 생각되는 트위터의 경우,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와는 전혀 무관한 양상을 보인다. 

2015년에는 언론보도를 재생산하는 형식의 글들이 검출되었으며,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홍보

로 사용한 게시물이 리트윗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은 수를 보였다. 또한 2018년 8월에 남북협력 정상회담의 산림분과회담에 

의해 소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혜안’을 사용하여 확인한 검색어 ‘산사태’와 ‘사방댐’의 총 검색어 출현 결과를 비교했을 때, 대중은 산사태에 대해서는 

언론 및 SNS 플랫폼을 통해 산사태의 피해 규모와 예방 방법, 원인과 행동 요령 등을 언급하며 현저한 관심을 드러낸 반면, 

산사태의 실제적인 방재 대책인 사방댐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홍보 나 경

매 정보와 같이 인식 수준 분석과 무관한 정보들을 제외하면 뉴스와 블로그/트위터 사이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져 사방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수준과 대중의 인식 수준 사이에 괴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에 따른 검색어 출현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산사태의 실제 발생 및 피해에 따라 산사태의 검색어 출현 시기는 거의 일치

하게 나타났지만 사방댐의 검색어 출현 시기는 산사태 발생과 시기적 연관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며, 이는 언론보도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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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직접적 관심도를 반영하는 SNS 매체인 트위터나 블로그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언론에서는 산사태 피해 보도

와 함께 방재대책인 사방댐에 대해 함께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산사태 발생 혹은 사방댐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

사태 방재 대책으로서의 사방댐에 대한 대중의 관심 혹은 인식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혜안’을 사용하여 분석한 조류독감, 깔창생리대와 같이 대국민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트위터가 대중의 관

심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주요 키워드나 검색 추이로 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양상이 나타났지만(MOIS, 2015), 사

방댐의 경우에는 대중적인 관심이 현저하게 낮아 주요 연관키워드나 시기별 검색어 출현 횟수로 대중의 유의미한 인식 및 경

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긍·부정 키워드 분석

(1) 산사태에 대한 인식

‘산사태’ 검색어에 대해서 긍·부정 키워드 추이를 비교한 결과, 총 174,081건 중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키워드가 62.1%, 

중립적 의미가 15.5%, 긍정적인 의미가 22.4%로 나타났고, 상위 긍·부정 10개 키워드가 모두 부정적인 단어이다(Fig. 2a). 

(a) Related to 'landslide' 

 

(b) Related to 'check dam'

Fig. 2. Affirmative(blue-colored letters) and negative(red-colored letter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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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사태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키워드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최

선’, ‘노력’, ‘발전’ 등 일부 긍정적인 키워드들은 산사태 피해 방지 활동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방댐’ 검색어에 대한 긍·부정 키워드 추이를 확인한 결과, 총 6,399건 중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키워드가 34.6%, 중립

적 의미가 23.9%,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가 41.5%로 나타났다. (Fig. 2b). 전문가 집단은 사방사업을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하

기 때문에(NIFoS, 2018) 사방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상위

권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Table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방댐이 거의 항상 산사태와 함께 언급되므로 

산사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키워드 또한 함께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산사태에서 가장 많이 검색

되는 ‘피해’ 키워드가 사방댐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키워드 ‘개선’, ‘최선’, ‘기

대’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등, ‘산사태’를 검색어로 검색한 긍·부정 추이에 비해 부정적인 양상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긍

정적인 추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방댐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방댐에 관련한 

부정적인 추이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추이가 증가하지는 않아 사방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

로 개선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한편, 검출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혜안’에서 검출되는 긍·부정 추이에 반영되는 키워드가 출처의 전반적인 의미를 반영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혜안’이 전체적인 문맥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단순한 키워드를 수

집·분석하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본문이 긍정적인 내용이어도 긍·부정 키워드 자체의 의미가 부정적이라면 부

정으로 분류하여 전체 검출 결과의 실제적인 긍·부정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방댐은 거의 항상 산사태와 함께 검색되어 

‘피해’나 ‘위험’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분류되는 키워드를 다수 포함한다. 또한, ‘사방댐’ 검색어의 검색 결과가 ‘산사태’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단순 반복되는 정보 등 일부 유의하지 않은 검색 결과에도 자료 분류의 결과가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혜안’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는 산사태나 사방댐, 더 나아가 방재 영역에 관

한 긍·부정 인식을 충분히 신뢰성 있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IFoS(2018)에 따르면, 사방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방전문가들 (산림조합, 사방협회, 공무원, 교수 등) 중 사방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 현행 사방분야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사방사업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전문 조직 정비 및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다(Table 4).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은 언

Table 4. A survey of experts’ opinions on erosion control (NIFoS, 2018)

순서 답변 응답자 (명) 빈도 (%)

사방이미지

긍정적 49 66

부정적 3 4

중립적 21 28

생각해본 적 없음 1 1

개선사항

전문 조직 정비 및 기술력 확보 42 57

사방사업 교육과 홍보 6 8

사방사업 예산 확보 6 8

기타 (무응답) 2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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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도(뉴스, 일부 뉴스를 재생산하는 블로그의 경우)에서 산사태와 관련한 사방사업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고

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혜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응답과는 달리 실제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트위터에서 사방사업 및 사방댐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일시적인 SNS 홍보에도 불구

하고 대중의 관심이 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방사업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수준의 발전보다는 사방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재 분야에서 ‘혜안’의 활용성

‘혜안’의 언론보도는 대부분의 언론 플랫폼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SNS 플랫폼의 경우 트위터와 블로그에 대하여 빅데이

터 통계조사가 수행되었다. 트위터는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10~20대 연령층에 분포해 있고, 산사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농림어업직 종사자의 약 5% 정도가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A, 2016-2020). 이에 따라 트위터 플랫폼에서는 

사방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연령층과 직군의 사용 비율이 높아 사방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

타났을 수 있다. 반면 블로그의 경우 주 사용자가 비교적 연령층 전반에 대부분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는 있지만 농림어업직 종사자의 10~40% 정도가 블로그를 주 SNS매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

위터나 블로그에서 비슷한 비율로 사방댐에 대한 언급이 저조하게 나타나, 단순한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중 인

식이 낮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단회성의 비교적 작은 표본집단에 대해서만 수행된 설문조사에 비해서는 ‘혜안’의 사용은 전국민적인 대

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시계열적인 빅데이터를 수집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관련 분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일반 공무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혜안’에서 분석하는 SNS 플랫폼이 제한적이며 

긍·부정 단어 분류가 미흡하고, SNS 플랫폼 사용자 분포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혜안’의 단순 키워드 검

색 분석을 사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후 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고른 사용자 분

포를 가지는 다양한 SNS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빅데이터 조사와 방재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

기적인 현장 설문조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방댐 설치는 산지토사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에 필수적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써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며, 사방댐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항이다. 사방댐의 지속적인 설치

를 위해서는 대중에게 사방댐의 방재 효과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혜안’의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2015~2020년에 나타

나는 산사태와 사방댐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사방댐에 대한 인식 수준과 긍·부정 인식 조사에 대한 ‘혜안’의 활용성

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사태’와 ‘사방댐’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조사하였을 때, 전체 시기에 걸쳐 검색 총량은 ‘산사

태’ 관련 자료가 ‘사방댐’ 관련 자료에 비해 20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언론보도와 대중의 관심 모두 높게 나타났다. 혜안을 

통해 확인한 언론보도 및 SNS 자료 분석 결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뿐 아니라 대중의 우려와 관심이 드러나는 반면, 

산사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사방댐에 대한 언론보도 및 대중의 인식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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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를 검색어로 분석했을 때, 언론보도와 트위터의 검색어 출현 횟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블로그의 경우 비

교적 낮게 나타났다. 언론보도를 대표하는 뉴스의 검색어 출현 횟수는 실제 산사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피해 발생 직후 높

게 나타나는 반면, 트위터로 확인한 대중의 관심은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전조증상 및 재난상황 전파, 행동 요령에 초점이 

맞춰져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방댐’ 관련 자료는 검색 총량이 확연히 낮아 유의미한 연관키워드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언론보도 대비 트위터 검색

어 출현 횟수가 매우 적고 실제 산사태 발생과 검색어 출현 시기의 연관성도 매우 낮았다. 사방댐의 중요성과 전문가들의 긍

정적인 인식에 반해 산사태 방재 수단으로서의 사방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며, 사방댐의 중요성과 방재 효과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방재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재해에 의한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과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는 

‘혜안’의 긍·부정 추이 분석은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공무

원이 산사태 및 사방댐에 대한 언론·SNS 매체별 시계열 자료를 통해 대중인식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이점이 있었다.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사방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 사이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향후 사방댐 관련 정책 및 홍보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모니터링

을 함께 활용한다면, 이 연구의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사방분야 정책 및 홍보의 방향성을 계획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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